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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고전주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베토벤(LudwigvanBeethoven,1770~1827)은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통해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확립한 고전주의 음악양식을
계승,발전시켰다.그의 피아노 소나타는 형식과 조성의 균형미를 강조했던 고전
소나타 형식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다는 점에서 음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논문에서 다룰 피아노 소나타 Op.81a는 베토벤의 중기 작품에 해당하는 곡
으로 1810년에 완성되었고 작곡자 자신이 “고별”이라는 표제를 붙인 소나타로서
제 1악장 소나타 형식,제 2악장 복합 2부 형식,제 3악장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
어져 있다.이 소나타는 규모와 형식면에서 고전주의 음악양식을 계승하면서 동
시에 베토벤의 독창적인 음악어법을 구체화하는 면모를 보임으로 후기 소나타에
나타나는 새로운 시도들과의 연결성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우선 베토벤 중기 피아노 소나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위해 베토벤의 작품들을 세 시기로 구분한 후,각 시기별로 피아노 소나타에
나타나는 특징과 베토벤의 작곡 기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다.또한 이 작품의
작곡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 후 각 악장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구조,
조성을 분석함으로 베토벤의 중기 피아노 소나타가 갖는 음악사적 의의를 고찰
해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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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베토벤은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 모차르트(Wolfgang
AmadeusMozart,1756~1791)에 의해 확립된 18세기 고전주의 음악양식을 계승,
발전시켰다.빈을 중심으로 한 고전주의의 국제적인 양식을 바탕으로 작곡자 고
유의 독창적인 표현과 실험적 어법을 구체화시킨 그는 음악사적으로 고전 음악
과 낭만 음악의 교량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

베토벤의 작품은 양식과 연대기를 기초로 대개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우선 고
전주의 어법에 충실했던 초기 ‘모방의 시기(periodofimitation)’,구조적 논리성
과 형식미를 바탕으로 작곡가의 개성을 표출한 중기 ‘구체화 시기(period of
realization)’,그리고 대위적 구조와 성악 이념을 사용함으로 종래의 소나타 개념
을 확대시키고,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중시한 낭만주의적 요소를 이끌어낸 후기
‘반성의 시기(periodofcontemplation)’으로 나누어진다.특히 이 세 시기에 걸쳐
작곡된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베토벤의 독창적이고 풍요로운 감정과 아이디어
들을 세련되고 독자적인 구조 속에 담아냄으로 음악적 내용과 형식간의 탁월한
조화를 구현해 냈다.
본 논문의 연구 과제인 피아노 소나타 Op.81a는 베토벤의 작곡시기 중 중기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형식면에서 제 1악장의 느린
서주부의 주제가 다른 악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순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과 제 2악장과 제 3악장을 attaca로 연결함으로 악장간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 점
이 특징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81a에 대한 악곡 분석을 통해 베토벤

1)홍세원.『서양음악사』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2001),pp.40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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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기 피아노 소나타의 일반적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이에 대한 배경 연구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초기,중기,후기 세 시기로 나누어 음악 양식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 곡의 형식,화성,구조에서 드러나는 베토벤 중기 피아
노 소나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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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개관

베토벤은 32개의 피아노 소나타,9개의 교향곡,5개의 협주곡,20개의 피아노
변주곡,16개의 현악 4중주,오페라,미사곡 등 기악곡과 성악곡 전반에 걸쳐 다양
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였다.특히 생애 전반에 걸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는 하
이든,모차르트 등이 확립한 고전 소나타 형식의 바탕 위에 작곡가 자신의 독특한
음악기법을 접목시킴으로 혁신적인 기법과 음악적 표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피아노 음악 문헌 발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베토벤 피아노 소
나타는 양식과 연대를 기초로 하여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학자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5개의 시기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표 1>은 베토벤 작품의 시기 구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도표
로 나타낸 것이다.

<표 1>베토벤 작품의 시대적 분류2)

구 분 초 기 과 도 기 중 기 과 도 기 후 기
HugoLeitentritt Op.2,No.1 Op.31,No.1 Op.81,No.1

~Op.28 ~Op.79 ~Op.111
Wilheim vonLenz Op.2,No.1 Op.31,No.1 Op.101

~Op.28 ~Op.90 ~Op.111
WalterRiezler Op.2,No.1 Op.31,No.1 Op.53 Op.101

~Op.28 ~Op.49,No.2 ~Op.90 ~Op.111
DonaldJayGrout Op.2,No.1 Op.26 Op.78 Op.101

~Op.28 ~Op.57 ~Op.90 ~Op.111
DenisMattew Op.2,No.1 Op.26 Op.78 Op.90

~Op.22 ~Op.57 ~Op.81,No.1 ~Op.111
VincentD'Indy Op.2,No.1 Op.31,No.1 Op.101

~Op.28 ~Op.90 ~Op.111

2)장윤영.“L.v.BeethovenPianoSonataNo.26,Op.81a에 관한 분석연구”(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4),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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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토벤 작품을 시기별로 구분하는데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모방,구체화,반성’세 시기로 베토벤의 생애와
작품을 분류한 뱅상 댕디(Vincentd'Indy,1851-1931)의 견해를 따라 각 시기별
피아노 소나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3)

댕디는 특히 초기의 작품들을 좀 더 세분하여 1782~1792년 사이에 본에서 작
곡한 4개의 피아노 소나타와 1793~1802년 사이에 빈에서 작곡한 15개의 피아노
소나타로 구분하기도 한다.4)본과 빈에서 주로 활동했던 베토벤의 초기 작품들
은 대략 1796년부터 1802년까지 작곡되었다.모방의 시기로 불리는 이 시기의 작
품은 당시 주류를 이루던 고전주의 음악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하이
든,모차르트,클레멘티(Muzio Clementi,1752~1832),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
(CarlPhilipEmanuelBach,1714~1788)등의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특
히 모차르트의 명쾌한 선율선과 조성,하이든의 주제 발전 기법은 이 시기 베토
벤의 작품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

다음의 <표 2>는 베토벤 초기 피아노 소나타 목록이다.6)

3)Grout,Donald.J.한국교재연구회 역.『서양음악사』(서울:세광음악출판사,1991),
p.752.

4)본 시절에 쓰인 4개의 소나타는 32곡의 피아노 소나타에 속하지 않는 습작으로
WoO(WerkeohneOpus,작품 번호가 없는 곡들)로 표시된다.

5) Prestelli,Giorgio. The Age ofMozart and Beethoven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Press,1979),p.227.

6)Burnham,ScottG."Beethoven,Ludwig van,"TheNew GroveDictionaryofMusic
and Musicians.2nd edition.Stanley Sadie ed.(London:Macmillan Publishes,
2001),vol.3,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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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초기 피아노 소나타

이 시기 피아노 소나타의 특징으로는 첫째,모음곡(suite)에서 차용해서 쓰이던
미뉴에트(minuet)악장을 생동감 있고 강한 리듬적 특성을 갖는 복합 3부 형식
의 스케르초(scherzo)악장으로 대체한 점이다.Op.2-2,Op.2-3에서는 스케르초
악장을 삽입함으로 고전 소나타 형식을 3악장에서 4악장으로 확대시키고 악장
배열을 새롭게 하였다.
둘째,주제 사이의 대조가 보다 분명해진다.하이든이나 C.P.E.바흐의 경우
주제간 대비보다 주제간 내적 연관성,친밀성을 더 중시했고 클레멘티의 경우 두
주제를 대조시키기는 했지만 두 주제의 조성을 대비시키지 않고 동일 조성,즉

No 작품번호 조성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 제4악장
제 1번 Op.2-1 f 소나타형식 3부가요형식 미뉴엣/트리오 소나타형식
제 2번 Op.2-2 A 소나타형식 가요형식 스케르초/트리오 론도형식
제 3번 Op.2-3 C 소나타형식 론도소나타형식 스케르초/트리오 론도형식
제 4번 Op.7 E♭ 소나타형식 3부가요형식 스케르초/트리오 론도형식
제 5번 Op.10-1 c 소나타형식 2부가요형식 소나타형식
제 6번 Op.10-2 F 소나타형식 스케르초 소나타형식
제 7번 Op.10-3 D 소나타형식 소나타형식 미뉴엣(복합3부) 론도소나타형식
제 8번 Op.13 c 소나타형식 론도형식 론도형식
제 9번 Op.14-1 E 소나타형식 스케르초 론도형식
제 10번 Op.14-2 G 소나타형식 변주곡형식 스케르초(론도)
제 11번 Op.22 B♭ 소나타형식 소나타형식 미뉴엣/트리오 론도소나타형식
제 12번 Op.26 A♭ 변주곡형식 스케르초 3부형식 론도소나타형식
제 13번 Op.27-1 E♭ 3부형식 스케르초 서주/론도형식
제 14번 Op.27-2 c# 3부형식 3부형식 소나타형식
제 15번 Op.28 D 소나타형식 3부형식 스케르초 론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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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로 제시한데 반해 베토벤은 두 주제의 성격,리듬,선율의 진행방향,다이내
믹,조성을 확연하게 대비시킴으로 조성적 관계를 이용한 주제 발전 개념(악보
1)을 발전시켰다.7)

<악보 1>Op.2-1의 제 1악장(제 1~18마디)

셋째,발전부를 제시부와 재현부 사이의 연결구 이상의 독립된 부분으로 취급
하고 있다.베토벤 이전에는 발전부를 원조와 관계조 사이를 연결하는 짧은 단락
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제시하고 곧바로 발전시킴으로 발전부의 독립된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였다.그러나 베토벤은 발전부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전조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 발전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이러한 특징은 초기
소나타 Op.10-2,Op.14-2,Op.22에 나타난다.

7)Prestelli.앞의 글,p.228.



- 7 -

넷째,코다를 중요하게 취급하였다.모차르트의 대부분의 소나타들은 코다 없
이 제시부 끝부분의 코데타로 종결되었던 것에 비해 베토벤의 코다는 제2의 발
전부로 여겨질 만큼 길이가 길어지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런 특징은
중기 소나타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다섯째,다양한 방식의 다이내믹을 사용하고 있다.하이든의 작품에서 보이는
바로크식의 계단식 다이내믹 대비와 모차르트가 섬세한 선율과 표현을 위한 크
레셴도(crescendo),데크레셴도(decrescendo)같은 점층적 강약 표현 모두를 다양
하게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 뿐 아니라 초기 작품에는 클레멘티에게서
영향을 받은 기교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대표적으로 1796년에 출판된 Op.2의
3개의 소나타는 하이든에게 헌정되었지만 실제 작품에서 나타나는 아르페지오,
분산된 옥타브,양손 트릴 같이 기교적인 면들은 클레멘티의 음악적 특징과 더욱
가깝다.Op.7과 Op.22는 알레그레토로 끝맺는데 이 역시 클레멘티의 영향임을
보여준다.8)

일곱째,하이든과 모차르트가 현악4중주나 교향곡에서 주로 사용하던 느린 도입
부를 제 1악장의 서두에 도입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Op.13이 있다.
여덟째,소나타 형식에 쓰이지 않는 판타지아(fantasia)적 특징이 소나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판타지아의 성격은 하이든,모차르트의 초기 작품에서 쓰
임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Op.27-1과 Op.27-2는 ‘판타지아와 비슷한 소나타
(SonataquasiunaFantasia)’라는 지시어가 붙음으로 판타지아 양식의 패시지가
악장이 진행되는 동안 삽입되거나,판타지아 악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구체화 시기’로 불리는 중기는 1802년부터 1816년까지이다.이 시기는 고전 양

8)Prestelli.앞의 글,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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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실험으로 모차르트,하이든의 음악과 차별되는 베토벤
만의 특징이 보다 확고해진 시기이다.특히 고전주의 음악양식에 대한 탐구정신
은 방대한 규모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고전 소나타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작곡가적 상상력과 신념이 요구하는 대로 소나타 형식을 자유롭게 다루
어 나갔고 후기 소나타의 특성들이 예시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제인 Op.81a는 베토벤의 작곡 활동의 중기인 1810년에 완성되었
다.이 시기 베토벤은 당시 문화,정치,행정의 중심지였던 국제도시 빈에 정착함
으로 보다 다양한 음악 양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프랑스 대혁명
(1789),나폴레옹의 등극과 같은 세계사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개인적으로는
청력을 상실함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하일리겐슈타트 유서(Hiligenstadt
Testament)>를 쓸 만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갈등을 겪었다.9)또한 이 시기 대
중적 인지도가 높아진 베토벤은 당시 음악계를 후원하던 중산층과 현대적 개념
의 ‘대중’을 의식하지 않고 비록 자신과 동시대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음
악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이상적인 청중’을 대상으로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10)

이런 이유로 ‘계몽주의,공리주의,범 세계주의,박애주의’를 이상으로 삼았던 고
전주의 음악의 명확하고 단순한 구조와 조성,쉽고 편한 민요적인 음악 보다는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이 중기와 후기 작품을 지배하게 된다.11)

다음의 <표 3>은 베토벤 중기 피아노 소나타 목록이다.

9)하일리겐슈타트 유서:1806년 10월 6일.베토벤이 요양을 위해 머물렀던 빈 외곽의 하
일리겐슈타트에서 두 동생 앞으로 보낸 편지로 귓병의 고통으로 인해 번민하면서 자살
을 생각하고 썼던 편지로 그의 예술가적인 의지와 혼이 잘 드러나 있다.

10)Cooper,Barry.Beethoven and CreativeProcess(Oxford:Clarendon Press,1990),
p.21.

11)Prestelli.앞의 글,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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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중기 피아노 소나타

No 작품번호 조성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 제4악장
제 16번 Op.31-1 G 소나타형식 3부형식 론도소나타형식
제 17번 Op.31-2 d 소나타형식 소나타형식 소나타형식
제 18번 Op.31-3 E♭ 소나타형식 스케르초 복합3부형식 소나타형식
제 19번 Op.49-1 g 소나타형식 론도형식
제 20번 Op.49-2 G 소나타형식 론도형식
제 21번 Op.53 C 소나타형식 3부/론도형식
제 22번 Op.54 F 론도형식 3부형식
제 23번 Op.57 f 소나타형식 변주곡형식 소나타형식
제 24번 Op.78 F# 소나타형식 소나타형식
제 25번 Op.79 G 소나타형식 3부형식 론도형식
제 26번 Op.81a E♭ 소나타형식 복합2부형식 소나타형식
제 27번 Op.90 e 소나타형식 론도소나타형식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소나타들은 초기에 비해 형식적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전주의 음악양식을 실험하고 발전시킨 작품들로 평가받는다.이 시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초기에 비해 이 시기의 피아노 소나타는 기교적으로 많은 발전을 보여주
고 있다.이는 당시 피아노 개량 작업이 활발해짐으로 피아노의 외부구조와 세부
장치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12)피아노의 기능적 발달은 보
다 풍부한 음향과 다양한 음색,기교를 구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초기 피아노 소나타에서 구사할 수 없었던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음향이 중기

12)Rosenblum,SandraP.김경임 역.『고전파 피아노 음악의 연주』 (대구:계명대학교
출판부,2002),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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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에서는 자주 등장하고 있다.특히 피에르 에라드(P.Erard)가 고안한 이중
이탈 장치(doubleescapementaction)로 인해 같은 음을 빠른 속도로 연타할 수
있게 되면서 트릴(trill)이나 (악보 2)13)연속적인 스타카토(staccato)의 사용이 빈
번해진다.14)

<악보 2>Op.53의 제 3악장(제 478~494마디)

둘째,중기 소나타에서는 종래의 소나타에 비해 코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제
1주제와 제 2주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주제가 발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코다 부
분이 늘어남으로 제 2발전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제시부-제1발전부-재현부-

13)이중이탈장치:1821년 S.Erard에 의해 발명된 장치로서 같은 해 그의 조카 P.Erard
가 런던에서 특허를 취득한다.이 장치로 인해 음의 빠른 반복이 가능해지게 된다.

14) Gillespie,John.김경임 역.『피아노 음악』 (대구:계명대학교 출판부,1982),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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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전부’의 4부 구성을 띠면서 소나타 형식의 구조가 복잡하고 방대해지게 되
었다.Op.31-2와 Op.53,Op.57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셋째,초기의 4악장 구조가 오히려 2악장 혹은 3악장으로 악장의 수가 감소되
었다.이는 개개의 악장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악장을 분리시키기보다 오히
려 악장과 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Op.53과 Op.78은 2개의 악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Op.78은 3악장 구성이지만 2개의 악장 사이에 완연한 종
지감이나 휴지가 없어 마치 2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듯한 느낌을 준다.위의 곡
들의 경우,악장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 악장 사이를 attaca로 연
결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이는 하나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나타 각 악장
간의 상호 연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없애고 곡 전체를 하나의 유기
적 구성물로 완성한 것이다.불안정한 화음으로 끝맺고 있기는 하지만 Op.57과
Op.81a는 악장 사이를 attaca로 처리하고 있다.
넷째,초기 소나타 중 Op.13과 같이 알레그로 악장 앞에 느린 서주부가 등장하
는 작품이 많아진다.Op.31-2,Op.81a의 경우 느린 서주부는 코다처럼 규모가 확
대되거나 새로운 주제를 선보이지는 않지만 소나타 알레그로 악장의 3부 구조를
미약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더구나 서주부에 등장한 동기를 소나타 전체
악장에 걸쳐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 서주부를 제 1악장이 아니라 소나타 전체의
서주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15)

다섯째,기존의 소나타 악장 구성에서 벗어난 작품들이 많아진다.Op.57의 제
2악장은 종래의 소나타 형식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변주곡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다양한 조바꿈,잦은 불협화음,비화성음의 사용이 많아진다.특히 이
런 특징이 Op.53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형식적 틀이 주는 제약을 벗어나려
는 시도와 함께 3화음과 I-V-I의 구조로 설계된 조성음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15)김혜정.『서양음악의 흐름』(서울:도솔출판사,2003),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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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정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이 논문에서 다루는 Op.81a그리고 교향곡 제 6번 “전원”같이 표제를
이용해 음악외적인 감정이나 사상 등을 연결시키고 형식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엿보이고 있다.작품에 표제를 붙여 음악적 아이디어를 시사한
Op.81a는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한 곡으로 대공과의 이별의 아픔에 착상하여 각
악장마다 ‘고별(DasLebewohl)’,‘부재(DieAbwesenheit)’,‘재회(DasWiedersehen)’
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표제가 붙은 또 다른 작품으로는 각 곡의 음악적 특성을 살
려 편집자들이 붙인 Op.27-2“월광”,Op.53“발트슈타인”,Op.57“열정”등이 있다.
여덟째,악상 기호들의 빈번한 사용과 뚜렷한 강약 대비 그리고 폭발적인 악센
트의 사용으로 음악의 극적인 효과와 개인적 표현을 강화시키고 있다.Op.57에
서는 sforzando,p와 f의 극적인 대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악보 3).

<악보 3>Op.57의 제 1악장(제 65~7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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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시기’로 불리는 후기는 1816년에서 1827년까지를 말한다.이 시기 소나
타의 규모는 중기에 비해 축소되었는데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에 푸가와 캐논 같
은 대위적 기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난다.
다음의 <표 4>는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 5곡을 소개한 것이다.

<표 4>후기 피아노 소나타

No 작품번호 조성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 제4악장
제 28번 Op.101 A 소나타형식 3부형식 소나타형식
제 29번 Op.106 B♭ 소나타형식 스케르초 소나타형식 푸가
제 30번 Op.109 E 소나타형식 소나타형식 변주곡형식
제 31번 Op.110 A♭ 소나타형식 스케르초 푸가
제 32번 Op.111 C 소나타형식 변주곡형식

첫째,소나타 형식에 푸가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Op.110의 제 3악장에는 조성
적 순환과 치밀한 구성 하에 짧은 동기와 대주제가 등장하고 자유로운 코다 등
대위적 기법이 사용되었다.16)

둘째,기악 음악의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음향을 성악적 어법과 융화시킴으
로서 ‘기악의 성악화’,17)그리고 음악과 타 예술 분야와의 화합을 추구하는 낭만
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 Op.101의 제 3악장에는 즉흥적 성격적 판타지와 카덴차
를 그리고 Op.110의 제 3악장에는 극적 레치타티보(recitative)와 아리오소(arioso)
를 사용하고 있다.18)즉 성악곡에서 사용되는 레치타티보와 아리오소의 사용으로
16)제갈삼랑.『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작곡학적 연구』 (서울:삼호출판사,1994),p.289.
17)Grout.앞의 글,pp.778-781.
18)아리오소:레치타티보 중간이나 끝부분에 나타나는 선율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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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선율에 즉흥적인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19)

셋째,하나의 악장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악장까지 연장시켜서 동일한 주
제를 사용하고 있다.여러 악장에 사용된 순환 주제는 주제와 동기의 가능성을
최대한 연결시켜 곡 전체에 음악적 지속성을 갖게 하여 그의 작품에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게 하였다.Op.101과 Op.110은 악장 사이의 유기성과 주제적 연관
성을 강조하는 ‘순환구조(cyclicstructure)’가 나타나는 작품들이다.
넷째,소나타 악장에 포함되지 않던 변주곡 양식이 독립된 악장을 구성하게 된
다.변주곡 양식에 있어서도 주제에 대한 음형,리듬,박자,조성적 변형을 추구
했던 고전시대의 음형 변주를 벗어나 주제와 동일한 정서와 느낌을 표현하는
“성격 변주(characteristic variation)”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Op.109의 제 3악장과 Op.111의 제 2악장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다섯째,새로운 음향과 다이내믹 표현,넓은 음역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818년에 브로드우드(Broadwood)피아노를 기증 받아 사용하면서부터 이 피아노
의 6옥타브 음역(C에서 c'''')을 이용해 낮은 음역의 풍부한 울림과 보다 넓은 음
역,큰 음향 표현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Op.110의 제 1악장에는 두 손 사이의
간격이 벌어짐으로 새로운 음향과 다양한 옥타브,음역 사용의 예들이 많이 보인
다.20)Op.106과 Op.109에서는 두 손 사이의 음 간격을 벌린 상태에서 긴 트릴이
나 장식음을 사용함으로 곡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이끌어내었고 Op.110
과 Op.111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악보 4).그 외에도 또한 독특한 터치
와 약음 페달,운지법을 통해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19)Newman,WilliamsS.TheSonataintheClassicEra,3rd ed.(New York:W.W.
Norton,1983),p.534.

20)백기풍·이봉기·김미경.『베토벤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분석과 연주법』(서울:작
은 우리,1993),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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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Op.106의 제 1악장(제 107~119마디)

여섯째,반음계적 전조,3도 관계에 의한 전조,이명동음적 전조,감7화음의 사
용 등의 대담한 화성진행과 다양한 방식의 전조가 Op.110에서 사용된다.
이처럼 후기 피아노 소나타에는 주제와 동기에 대한 변주의 가능성,음악 흐름
의 연속성을 강조한 순환 주제 사용,푸가 악장의 도입,전통적 악장에 벗어난
과감한 변혁,대담한 전조,새로운 음향 창조와 즉흥성,극적 레치타티보 등 개인
적 표현과 형식적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적 성향이 고전주의 음악양식
속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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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81a분석

1.작곡 배경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Op.81a은 베토벤의 제자이며 가장 유력한 후원자인
루돌프 대공(ArchdukeRudolph,1788~1831)과 1809년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베토벤이 Op.81a를 헌정했던 루돌프 대공은 오스트리아 황제인 레오폴트 2세

의 막내아들이면서 동시에 신성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프란츠 1세(제위기
간 1804~1835)의 동생이었다.1804년부터 베토벤과 교분을 나누기 시작한 그는
베토벤에게 피아노와 작곡을 배웠다.그러던 중 1809년 4월 9일 오스트리아와 프
랑스가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폴레옹 군이 오스트리아를 침범하여 5월 12일에는
빈까지 밀려 들려들어 왔다.이로 인해 오스트리아 왕실 가족은 빈에서 오펜까지
도주하였고 루돌프 대공 역시 이 때 빈을 떠나게 되었고 이 때 루돌프 대공과
이별하게 된 슬픔과 아픔을 소재로 작곡된 곡이 바로 피아노 소나타 Op.81a이
다.루돌프 대공과 베토벤의 각별한 우정은 이 곡 이외에 Op.58,Op.73,Op.97,
Op.106,Op.111,장엄미사,Op.133등 많은 곡들을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함으로
써 잘 알려져 있다.21)

베토벤은 이 소나타 제 1악장에 “고별(DasLebewhol)”이라고 쓴 후 다시
“1809년 5월 4일 빈에서,존경하는 루돌프 대공의 떠날 즈음하여”라는 말을 덧붙
였는데 초고를 보면 “Das Lebewhol”이라는 글자는 선으로 지워지고 “Der

21)Gillespie.앞의 글,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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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chied(이별)”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표제를 선택하는데 적지 않게 고민했음
을 엿볼 수 있다.22)

1810년 전쟁이 끝난 이듬해 1월 30일에는 대공이 빈에 돌아왔고 전쟁 동안의
상황과 대공에 대한 그리움은 제 2악장의 “부재(Abwesengeit)”라는 표제로 잘
드러나 있다.이 악장도 스케치에 따르면 처음에는 “도착(Ankunft)”이라는 제목
이 붙어 있었다.그리고 제 3악장에 “재회(DasWiedersehen)”라는 표제를 붙임
으로 대공과의 조우를 기념하였고 초고에는 “존경하는 루돌프 대공 전하의 귀환,
1810년 1월 30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다.1810년 7월에 브라이트코프 & 헤르
텔(BreitkopfundHartel)사에서 초판이 나왔다.
1811년 브라이트코프 & 헤르텔 출판사는 베토벤이 붙인 표제에 “lesadieux”,

“l’absence”,“leretour”라는 프랑스어를 덧붙였는데 이에 대해 베토벤은 매우 화
를 내며 표제의 의미가 다르다며 항의 편지를 보냈다.이는 전승국인 프랑스에
아부하려는 출판사측의 계산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해 비우호적이었
던 베토벤이 반발했던 것이었다.그래서 제 2악장과 제 3악장에서는 이탈리어로
된 나타냄말 이외에는 일부러 독일어만 고집한 흔적도 그 때문인 것이다.또한,
작품 번호가 81의 a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베토벤의 작품 전부를 출판하고 있
던 브라이트코프가 작품 번호의 차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본의
짐록(Simrock)출판사에서 1810년 발간한 기악 6중주곡 E♭장조와 구별하기 위해
이것을 81의 b로 하고 이 피아노 소나타를 81의 a로 한 것이다.

22)Newman,William S.Sonata in the Classic Era.(New York:W.W.Norton,
1972),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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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식 구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Op.81a는 3악장으로 이루어져있다.제 1악장은 느린
서주부와 코다를 갖는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이며 제 2악장은 복합 2부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마지막 제 3악장은 서주부와 코다를 갖는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
어져있다.다음의 <표 5~7>은 피아노 소나타 Op.81a의 형식과 구조를 악장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제 1악장 “DasLebewohl(고별)”

소나타 형식,Adagio-Allegro,E♭장조,2/4-2/2
구 분 마 디 조 성

서 주 부 제 1~16마디 E♭

제 시 부

제 1주제 제 17~29마디 E♭
경과구 제 29~49마디 E♭ -B♭
제 2주제 제 50~57마디 B♭
코데타 제 58~69마디 E♭

발 전 부 제 1부분 제 70~90마디 c-b♭-G-B♭-E♭
제 2부분 제 91~109마디 A♭ -c

재 현 부

제 1주제 제 110~122마디

E♭경과구 제 122~141마디
제 2주제 제 142~149마디
코데타 제 150~161마디

코 다
제 1부분 제 162~180마디

E♭제 2부분 제 181~222마디
제 3부분 제 223~25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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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제 2악장 “DieAbwesenheit(부재)”

ABAB형식(복합2부형식),Andanteespressivo,c단조,2/4박자
구 분 마 디 조 성

제1부분 A(제 1주제) 제 1~14마디 c
B(제 2주제) 제 15~20마디 G

제2부분
A'(제 1주제) 제 21~30마디 f
B'(제 2주제) 제 31~36마디 F
제 1주제로 제 3악장과 연결 제 37~42마디 c-E♭

<표 7>제 3악장 “DasWiedersehen(재회)”

소나타 형식,Vivacissmamente,E♭장조,6/8박자
구 분 마 디 조 성

서 주 부 제 1~10마디 E♭

제 시 부

제 1주제 제 11~28마디 E♭
경과구 제 29~52마디 E♭
제 2주제 제 53~68마디 B♭
코데타 제 69~81마디 B♭

발 전 부
제 1부분 제 82~93마디 e
제 2부분 제 94~103마디 B
제 3부분 제 104~109마디 G -A♭

재 현 부

제 1주제 제 110~121마디

E♭
경과구 제 122~145마디
제 2주제 제 146~161마디
코데타 제 162~176마디

코 다 제 177~196마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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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곡 분석

1)제 1악장 “DasLebewohl(고별)”
제 1악장은 2/4박자의 Adagio의 서주부를 갖는 2/2박자의 Allegro의 소나타
형식이다.
(1)서주부(제 1~16마디)
Adagio로 시작되는 이 부분은 제 1악장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Motivea로 시
작된다.표제 동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Motivea는 변주,자리바꿈,확대 또
는 축소되어 계속 등장한다.Motivea는 G-F-E♭의 세 음은 고별을 상징하는 하
행 순차 진행형으로 베토벤 자신이 “Le-be-whol(안녕)”이라는 가사를 붙이기도
하였다.23)이 세 음으로 구성된 Motivea는 또 다른 Motiveb와 함께 이 곡 전
체에서 중요한 선율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이 곡에서의 서주부는 소나타
전반의 중요한 선율진행과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이는 제시부의 제 1주제(악보
7)와 제 2주제(악보 10)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서주부의 동기는 더 나아가
제 1악장 전체를 지배하는 음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이 Motivea와
b는 제 2악장의 제 1주제와 제 3악장의 제 1주제,제 2주제에서도 연속적으로 나
타난다.제 7~11마디는 부감7화음의 화성변화를 통해 처음 Motive를 반복하였다
(악보 5).

23)백기풍,김미경,이봉기.앞의 글,pp.37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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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제 1악장의 서주부(제 1~11마디)

제 12~16마디는 제 1주제로 가기 위한 경과구이다.제 12~15마디의 상성부는
Motivea를 모방하면서 상행 진행하고 하성부는 하행 진행하는 반진행 형태를 띤
다.이 부분에서 Motivea의 리듬이 확대와 전위로 나타나 선율이 반진행하면서
반복과 강조를 하고 있으며 서주부와 제 1주제를 연결하고 있다(악보 6).

<악보 6>제 1악장의 서주부(제 12~1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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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시부(제 17~69마디)
Allegro로 시작되는 제시부는 2/2박자이다.이 부분은 베토벤 중기 작품의 특
징이 되었던 구조적 동기보다 선율적 동기를 강조하고 있으며,제 1주제의 첫 음
이 E♭장조의 Ⅳ로 시작되는 점에서 이 부분은 중기 소나타의 특징과 함께 후기
소나타의 특징 역시 잘 보여주고 있다.
옥타브로 진행되는 제 1주제는 서주부의 고별동기인 Motivea가 테누토를 통
해 확대된 형태로 상성부 선율에 등장하며,Motiveb는 변형되어 제 17마디의
완전 4도 진행으로 나타난다.제 17~19마디에서 오른손과 왼손은 병진행하고,제
19~20마디에서는 반진행하고 있으며 하성부에는 Motivea가 다시 등장하고 있
다.제 21마디에서 으뜸화음을 사용함으로 조성적 안정을 되찾는데,이것은 제 1
주제의 첫 음 A♭음을 원조에 대한 Ⅰ이 아닌 Ⅳ으로 시작되고 있어 서주부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악보 7).

<악보 7>제 1악장 제시부의 제 1주제(제 17~2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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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34마디는 경과구로서 제 1주제를 반진행하여 주제 선율의 마무리를 위
한 부분이다.제 35~49는 제 2주제 선율의 도입 역할을 하고 있다.제 2주제는
제 1주제의 딸림조인 B♭장조로서 제 35~36마디의 E♭-F-G♭은 Motivea의 전
위 형태를 보여 준다(악보 8).

<악보 8>제 1악장 제시부의 경과구(제 28~39마디)

제 46~49마디에서는 Motivea를 오른손 상성부에서 당김음이 나온다.여기에
서 상성부에 G-F-E♭음형이 나타나고 옥타브가 발전하여 제 50마디의 제 2주제
까지 이어 진다(악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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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제 1악장(제 46~49마디)

제 50마디에서 시작되는 제 2주제는 제 1주제의 딸림조인 B♭장조로 제시된다.
이 부분의 최하성의 B♭음은 pedalpoint24)역할을 하여 B♭장조의 조성을 확
립시켜주며 제 50~52마디에 걸쳐 나타나는 D-C-B♭음형은 고별동기를 나타낸다
(악보 10).

<악보 10>제 1악장 제 2주제(제 50~57마디)

24)페달포인트:하성부의 지속음.화음과는 관계없이 임의의 성부에서 길게 울리거나 반
복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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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69의 종결구(codetta)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대화하듯이 대위법적으로
전개된다.여기에서도 Motivea가 동일 화음의 캐논(canon)25)적 구조로 상성부와
하성부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악보 11).

<악보 11>제 1악장 codetta(제 59~69마디)

(3)발전부(제 70~109마디)
E♭장조로 시작되었던 제시부와는 달리 발전부는 같은 조표의 c단조로 시작되
며 c단조-b♭단조-g단조-E♭장조 등 빈번한 조바꿈이 특징적이다.제 73마디 상
성부에서는 온음표로 고별동기가 반복되고 있다.새로운 주제가 제시되지 않고
제 1주제의 리듬을 발전시키고 있다.고별동기가 지배되고 있어 제시부와 발전부
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이러한 특징은 베토벤 중기,후기 작품의 특징 중 하
나이다(악보 12).

25)캐논:대위법의 일종으로 각 성부에서 이루어지는 선율의 모방이 매우 엄격한 것이 특
징이다.주제의 제 성부가 선율을 시작하고 다른 성부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모방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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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제 1악장 발전부(제 70~87마디)

제 91~93마디는 발전부(제 70~90마디)와 같이 제 1주제를 모방한 음형이 등장
하고 제 94마디부터는 재현부로 가기 위한 경과구가 시작된다.제 97마디부터 E
♭장조에서 c단조로 전조된다.제 110마디에서는 A♭의 장3화음을 공통화음으로
하여 다시 c단조에서 E♭장조로 되돌아오고 재현부로 이어진다(악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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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제 1악장 발전부(제 95~113마디)

(4)재현부(제 110~161마디)
재현부는 제시부의 제 1주제를 제 123마디까지 반복한다.다만 제시부와 다른
점은 제 2주제의 조성이 B♭장조가 아니라 원조인 E♭장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이다.제 138~142마디는 제시부와 달리 당김음이 반복되면서 옥타브 위로 높아
진다.이어서 고전 시대 소나타 작곡의 공통적 기법으로 제시부에서 전개부로 갈
때와 같은 5도상의 전조가 나타나며 재현부는 코다로 이어진다.

(5)코다(제 162~255마디)
이 작품에서는 일반적인 소나타 구조와는 달리 발전부보다도 긴 코다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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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길이가 장대하다.제 162~196마디는 제 1주제의 형태이며 서주부의 중
요한 Motivea인 G-F-E♭의 음형이 30회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제 162~166마디
의 리듬과 음형에서 제 1주제의 ♪♪♩와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악보 14).제
162마디에서 f단조가 등장하고 제 175마디에서 e♭단조로 전조 된다(악보 15).

<악보 14>제 1악장 코다(제 162~164마디)

<악보 15>제 1악장 코다(제 175~178마디)

제 181~196마디는 고별동기가 변형되어 canon기법으로 전개된다(악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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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제 1악장 코다(제 181~196마디)

제 177~204마디는 상성부와 하성부에 Motivea가 번갈아 나타나는데 대위적
기법을 이용하여 Motivea를 확장시키고 있다.제 197~200마디에서는 상성부의
확대된 리듬의 Motivea에 대해 하성부의 8분음표 대위 선율이 나타난다(악보
17).

<악보 17>제 1악장 코다(제 197~20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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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계속

제 223~238마디는 코다의 마지막 phrase로 리듬에 변화를 주어 근접 모방
(stretto)26)을 한다.변화되는 리듬 형태는 ￮ ￮ ♩,♩ ￮ ♩,♩♩♩♩로 나타난다
(악보 18).

<악보 18>제 1악장 코다(제 223~238마디)

26)스트레토:종결 푸가(fuga)따위에서 어떤 성부의 주제 가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성부를
겹쳐 나타내어 긴박감을 자아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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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의 종지 형태는 Ⅴ에서 Ⅰ으로 끝맺으며 마지막 화음에서 최상성
과 최하성이 E♭음으로 끝나는 완전 정격종지 형태이다.코다의 마지막 부분에
서는 전조가 일어나지 않고 는 단일 조성으로 전체 중심 조성인 E♭장조를 강
조하여 조성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악보 19).

<악보 19>제 1악장 코다(제 242~255마디)

2)제 2악장 “DieAbwesenheit(부재)”
“DieAbwesenheit(부재)”라는 표제를 가진 제 2악장은 ABA'B'의 복합 2부 형

식이다.빠르기는 Andanteespressivo이며 독일어로 “천천히,그리고 표정을 가
지고(IngehenderBewegung,doch　mitAusdruck)”라고 표기되어 있다.제 2악장의
제 1주제는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고,제 2주제는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어 두
주제가 대조를 이룬다.이 악장은 42마디의 짧은 악장으로 제 3악장과 대조를 나
타내기 위해 제 1악장과 제 3악장 사이의 간주부 혹은 제 3악장의 서주적인 성
격을 보여주고 있다.27)

27)백기풍,김미경,이봉기.앞의 글,pp.37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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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부분(제 1~20마디)
제 1부분의 제 1주제는 g단조의 감7화음으로 시작되어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
내고 있다.제 1마디의 상성부의 F♯음과 A음은 하성부의 A음과 F♯음으로 메
아리 (echo)작용을 하고 있다.제 1~6마디 사이에서는 명확한 조성이 제시되지
않고 제 7마디에 와서야 c단조의 으뜸화음이 사용되면서 조성적 안정감을 확보
한다.제 1주제의 동기는 단3도와 완전 5도의 선율적 진행과 제 3~4마디와 제
7~8마디에 나타나는 두 번의 종지 형태인 화성적 진행을 볼 수 있다.이것들은
제 1악장의 서주부에 나타난 부분 동기를 연상케 하고,제 2악장의 주요 동기로
나타난다(악보 20).

<악보 20>제 2악장의 제 1주제(제 1~9마디)

제 15~20마디에서 제 2주제는 G장조로 전조되고,제 15마디의 상성부 D음과
A음은 하성부의 A음과 D음의 수직 echo로 대비가 된다.제 19~20마디는 sf로
시작해서 점점 작아져 제 2부분에 이른다.제 19마디의 B♭-A-G음은 하성부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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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음과 echo작용을 한다(악보 21).

<악보 21>제 2악장의 제 2주제(제 15~20마디)

(2)제 2부분(제 21~42마디)
제 2부분은 제 1주제가 c단조가 아닌 버금 딸림조인 f단조의 조성으로 나타나
고 그 외에 음형과 리듬을 제 1주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악보 22).

<악보 22>제 2악장(제 21~2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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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계속

제 2부분의 제 2주제는 F장조로 전조되어 제 1부분의 제 2주제 음형과 리듬을
그대로 따르거나 상성부에는 옥타브로 나타나고 있다.
제 37~42마디에서는 제 1주제를 회상하며 c단조에서 E♭장조로 전조한다.이
부분은 제 2악장과 제 3악장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attaca로 연결된다.제 39마디
에서 감7화음을 이용한 반음계적 전조로 c단조와 E♭장조로 전조되지만 E♭장조
의 으뜸화음의 등장 없이 바로 제3악장의 B♭장3화음으로 이어진다.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 2악장의 종결구라는 느낌보다는 제 3악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
주부의 느낌이 강하다(악보 23).

<악보 23>제 2악장(제 37~4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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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3악장 “DasWiedersehen(재회)”
“DasWiedersehen(재회)”의 표제가 붙여진 제 3악장은 E♭장조,6/8박자의 소
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Im lebhaftestenZeitmasse”라는 독일어가 적혀 있는
데 이것은 “매우 생기있는 속도의 빠르기”란 뜻이다.
제 2악장과 휴지 없이 바로 연결된 제 3악장은 자유로운 전개와 경쾌한 리듬
사용으로 제목처럼 재회의 기쁨을 잘 나타내고 있다.
(1)서주부(제 1~10마디)
E♭장조의 Ⅴ7으로 시작하는 서주 부분은 연속적인 16분음표로 펼침화음
(arpeggio)를 사용한 리듬의 동형 진행으로 점점 상행하여 상승 기분을 주면서
재회의 기쁨을 고조시키고 있다.서주부의 제 9~10마디에서는 서주부의 첫 마디
E♭장조의 Ⅴ7의 화성이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와 사용되고 있으며,제시부의
첫 마디 상성의 첫 음인 B♭장조로 가기 위해 단2도와 장2도를 번갈아 사용하면
서 순차진행하고 있다(악보 24).

<악보 24>제 3악장의 서주부(제 1~1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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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계속

(2)제시부(제 11~81마디)
제 11~16마디는 제 1주제로 하성부는 선율적인 상성부에 반해 간결한 화성 진
행을 보여주고 있다.이와 같은 제 1주제의 표현은 베토벤의 중기에서 후기로 넘
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제 17~22마디는 양손의 역할이 바뀌어
서 주제가 제시되며 상성부는 주제를 장식하고 있다.제 23마디부터는 제 1주제
가 f로 다시 반복되는데 상성부는 옥타브 분산형으로 하성부의 주선율을 장식해
준다(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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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제 3악장의 제 1주제(제 11~18마디)

경과구인 제 29~36마디의 최하성부 E♭음은 pedalpoint로 4성부의 화음 위에
서 상성부 E♭장조의 펼친 화음을 잘 들릴 수 있게 페달을 길게 사용한다(악보
26).

<악보 26>제 3악장의 경과구(제 29~3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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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계속

제 37~44마디는 앞에서 제 1주제가 legato로 제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staccato를 사용하고 있다.제 45~52마디는 제 37~44마디의 staccato소재를 꾸밈
음을 덧붙여 높은 음역에서 나타내고 있다.G♭장조와 F장조의 3화음의 연타 위
에 상성부는 제 37~44마디의 음을 기본으로 하여 선율과 화음으로 조화를 이루
어 움직이는 장식이고 짧은 음형으로 변주하였다(악보 27).

<악보 27>제 3악장의 경과구(제 37~48마디)

제 2주제는 B♭장조의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다.제 53~56마디
에서는 내성에서 f-g음의 2도 연타가 16분음표로 잔잔히 움직이는 가운데 상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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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선율적인 주제가 등장한다.상성부의 D-B♭-A-E♭음은 하성부의 윗선율
과 함께 두 성부가 대화하듯이 나타낸다.오른손 내성부의 16분음표 트릴 반주는
제 1악장 제 2주제(제 50~57마디)에서 나온 것이며,왼손 하성부는 B♭화음의 근
음을 지속음 형식으로 배치한다(악보 28).

<악보 28>제 3악장의 제 2주제(제 53~59마디)

제 61~64마디는 제 52마디에 나온 주제를 옥타브 위에서 재현하고 있으며,제
65~68마디는 제 57마디에 나온 선율이 성부가 교차되어 나타난다.제 69~72마디
에서 옥타브의 당김음은 긴장감을 느끼게 하며 최하성부의 근음들을 뚜렷하게
나타낸다.제 77마디는 B♭장조 음계의 움직임으로 제시부를 종지한다(악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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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제 3악장의 코데타(제 69~8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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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발전부(제 82~109마디)
제 1악장과 같이 제 3악장의 발전부 역시 비교적 짧은 편인데 이 발전부는

다시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제 1부분은 제 82~93마디까지이고 제 1주제의 동기
를 소재로 한다(악보 30).

<악보 30>제 3악장의 발전부 제 1부분(제 81~86마디)

제 2부분은 제시부의 제 2주제를 모방하고 제 3부분은 제시부의 제 1주제 동
기 음형을 모방함으로 3성부 형태로 마치 canon기법처럼 전개한다.제 108마디
부터 두 마디에서는 제 1주제를 보여주어 재현부를 유도하고,조성은 G장조-C장
조-A♭장조로 전조된다(악보 31).

<악보 31>제 3악장의 발전부(제 102~10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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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계속

(4)재현부(제 110~176마디)
재현부는 제 1주제의 옥타브 중음으로 16분음표의 세분화된 왼손 반주에 의해
재현된다(악보 32).

<악보 32>제 3악장의 재현부(제 110~11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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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6마디에서부터 왼손의 옥타브 주제를 수반한 부분이 생략되며,제 146마
디에서 B♭장조이던 제 2주제가 으뜸조인 E♭장조로 바뀌어 끝까지 재현된다(악
보 33).

<악보 33>제 3악장의 재현부(제 146~157마디)

(5)코다(제 177~196마디)
코다의 시작은 제 1주제의 8분음표 선율을 사용하여 16분음표로 세분화되어
장식적인 요소와 변주가 덧붙여지며 악곡의 종결을 준비한다.제 191마디에서는
이 곡의 주요 조성인 E♭장조의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으로만 이루어진 화려한 옥
타브로 종지를 장식한다.제 1악장의 코다는 아쉬움의 표현이지만,제 3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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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는 기쁨의 표현이다(악보 34).

<악보 34>제 3악장의 코다(제 176~19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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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 론

베토벤은 전 생애에 걸쳐서 독주 소나타,실내악곡,협주곡,교향곡,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였다.특히 그의 피아노 소나타 32곡은 하이든과 모
차르트에 의해 다져진 소나타 형식을 토대로 고전 형식의 다양한 가능성과 새로
운 표현을 모색한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베토벤의 32곡 피아노 소나타는 작품의 특성에 따라 세 시기로 분류된다.초기
피아노 소나타는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확립한 전통 소나타 형식을 고수하는 3악
장과 4악장의 작품이 많다.또한 이 시기에 베토벤은 미뉴에트 악장에 스케르초
를 사용함으로 형식적 규모를 확장하고 악장별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리듬,
선율,화성에 있어서는 클레멘티의 영향으로 옥타브,아르페지오를 많이 사용하
였다.중기 피아노 소나타는 4악장에서 2악장이나 3악장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
였고,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의 경우 코다를 확대시킴으로서 전체적으로 4부 구성
을 띠는 작품이 늘어난다.그리고 다이내믹한 악상기호와 불협화음을 사용하였
다.또 하나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음악외적 아이디어와 형식을 결부시킨 표제적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후기에는 낭만 음악적 요소가 많아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과 함께 푸가와 캐논적 수법을 사용한 대위적 구조의 작품이 많으며
변주곡 형식을 포함한 작품도 출현하였다.
특히 피아노 소나타 Op.81a,“고별”은 중기 피아노 소나타의 하나로 지인 루돌
프 대공과의 헤어짐이라는 음악외적 아이디어가 사용된 이 작품은 제 1악장에
등장한 ‘고별 동기’가 전 악장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순환 구조(cyclic
structure)’를 보여줌으로 악장 간의 유기적 통일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 46 -

다. 제 1악장은 서주부를 갖는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으로 ‘고별 동기
(Le-be-wohl)’가 발전하여 1악장 전체에 사용되며,코다가 확대되어 독립됨으로
전체적으로 4부 구조를 이루고 있다.제 2악장은 복합 2부 형식으로 악곡이 짧은
데다 종지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제 3악장으로 바로 이어짐으로 인해 제 2악장
이 제 3악장의 도입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제 3악장은 제
1악장과 같이 소나타 형식이다.서주부의 빠른 아르페지오는 제 2악장과 제 3악
장 제시부의 제 1주제를 연결시켜 준다.
피아노 소나타 Op.81a에는 고전주의 음악양식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베토벤의
독창적인 음악 어법들이 많이 나타나는 베토벤 중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첫
째,제 1악장 서주부에서 제시된 주제 동기가 전 악장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됨
으로 3개의 악장이 선율,화성,리듬 그리고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 기법은 베토벤 중기 소나타에 사용되어 낭만 시대 소나타,교
향곡,예술 가곡,성격적 소품 등에서 주요 기법으로 사용된 순환 구조로 발전된
다.둘째,각 악장 사이를 분리시키지 않고 제 2악장과 제 3악장을 attaca로 연결
시킴으로 종래의 소나타 형식에 비해 악장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동시에 악
곡 전체의 유기적 관계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와 같이 피아노 소나타 Op.81a에는 베토벤의 중기 소나타의 특징이 잘 나타
나고 있다.베토벤은 고전주의의 형식미,균형미,절제미를 자신의 독창적 어법으
로 재해석함으로 중기를 넘어 후기에는 낭만주의적 표현과 성악과 기악을 융합
하는 새로운 기법과 자유로운 형식 개념을 이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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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L.v.Beethoven'sPianoSonata Op.81a

Hong,Eun-young
MajorinInstrumentalMusic
DepartmentofMusic
GraduateSchool
SungshinWomen'sUniversity

LudwigvanBeethoven(1770~1827)widelyknownasaclassicistcomposer
established and developed classicalmusic style through piano music;in
particular,32 piano sonatas he composed over his entire lifetime are
recognized as important works thatcannot be excluded from literature
concerning piano.Hispianosonatastakeavery importantposition in the
musicalhistoryinthatwiththem,henotonlymaintainedtheframeworkof
a classical sonata form emphasizing the balance between form and
constitution butalso dismantled theclassicalstyleand developed romantic
expressionthroughcontinuousexplorationandexperiments.
Thisstudy aimsatclosely observing characteristicsofBeethoven'spiano
musicrangingfrom classicism andromanticism byanalyzinghispianosonata
Op.81aentitled Farewell.Thispieceatthemiddlestageofhiscomposition
wascompletedin1810.Astheonlysonataentitledbythecomposerhimself,
itconsistsofthefirstmovementin sonataform,thesecond movementin
mixed two-partform,and thethird movementin sonataform.Thissonata



was composed through various attempts in terms of size and form,
embodyinghismusicalexpressionand showinggood associationwithmore
unconventionalattemptsinhislatersonatasallatonce.
Before close analysis,Beethoven's composition career is chronologically
dividedintothreepartstoconsiderpropertiesforeachpartandchangesin
compositionthatappearinhisprincipalworksinordertoprovideageneral
understandingofpianosonatasatthemiddlestageofhiscomposition.And
afterbriefinvestigation ofcomposition background ofthis piece,unique
forms,structure,and constitution in each movement were analyzed to
considersignificanceofhispianosonatasinmusical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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